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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구 수단 넘어 생사에 대한 정신세계 엿보여  

[문화유산 재발견22-민속문화재 6호 상여] 뱀 형상화한 목조각 등 눈길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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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람이 죽어 초상을 치를 때 시신을 묘소까지 운반하는 용구인 상여(喪輿). 

  

인간이 삶을 마감하면서 마지막으로 타는 상여는 생과 사를 바라보던 옛사람들의 정신세계가 깃

든 물건이다. 상여에 종이로 된 수많은 꽃을 매단 것이 바로 꽃상여다. 상여는 대개 12명 내외의 

남성들이 어깨에 메고 운반했다. 

  

그런데 제주지역에서는 장례 행렬에서 상여보다 한 발 앞서 여성들이 상여와 연결된 긴 무명이나 

광목 줄을 잡고 걸어가는 다른 지역과는 차별화된 의식이 행해졌다. 



 

  

장례 행렬에서 명정이 맨 앞에 서면 망자의 사진이 뒤를 따랐다. 명정은 빨간 바탕에 하얀 글씨

로 쓴 장례를 알리는 문서이고, 사진은 만약 없을 경우 적삼 등 옷가지로 대체했다. 

  

이어 망자의 영혼을 모신 혼백상이 자리했고, 그 다음으로 여성들이 상여와 연결된 무명·광목 줄

을 잡고 걸으며 망자가 사후세계로 가는 길을 인도했던 것이다. 

  

제주특별자치도 민속자연사박물관 제1 민속전시실 ‘제례’ 코너에 전시된 상여 1기는 1991년 6월 

제주도 민속문화재 제6호로 지정됐다. 

  

이 상여가 제작된 배경과 동기, 사용 내력 등은 ‘건륭 28년 책록’에 상세히 기록돼 있다. 

  

이 책록에 따르면 상여는 1763년(영조 39) 서귀포시 신효·하효마을 주민들이 함께 마련했다. 당시 

이들 마을이 속했던 남원면(面)에는 상여가 달랑 한 대 밖에 없어 주민들 간에 구차한 일이 자주 

벌어졌다. 면 회의에서 상여 하나를 더 만들자는 결의가 나온 이유다. 

  

그런데 막상 상여가 만들어진 후 다른 마을들은 상여 제작비를 내지 않았고 결국 신효와 하효 주

민들만 돈을 지불해 상여를 사들였다. 구입비용은 두 마을의 주민들이 한 사람당 포목(무명) 16자

와 좁쌀 5되 8홉씩 모아 마련한 것이다. 

  

이 상여는 조각과 단청이 빼어나고 간략하면서도 화려한 색채가 눈에 띈다. 

  

특히 네 귀퉁이에 해와 달, 용과 봉황 등의 이미지를 소박하게 표현한 목조각 장식과 그림은 제

주인의 죽음에 대한 시선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는 평가다. 

  

상여 몸체는 빨강과 노랑, 파랑, 검정, 하양 등 오방색 천으로 포장돼 있고 쇠붙이 장식들도 붙어 

있다. 상여 지붕부분에 민화풍의 그림이 그려져 있고 최상부에는 뱀이 형상화돼 있다. 

  



 

김영란 민속자연사박물관 학예연구사는 ‘건륭 28년 책록’과 관련해 “아쉽게도 박물관에 소장돼 있

지 않고 소재지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”며 “1985년 5월 신효주민들이 상여를 박물관에 기증할 때 

책록은 빠져있던 것으로 미뤄 당시 마을에 남아있었던 것 같다”고 밝혔다. 

  

김 학예연구사는 “상여가 제작된 후 오방색 비단옷감으로 제작된 휘장부분은 습기로 인해 빨리 

훼손되면서 자주 수리되고 교체됐다”며 “휘장이 마지막으로 수리된 것은 1947년으로 당시로선 최

고급 옷감과 금속 장식이 사용됐다”고 덧붙였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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